
인천여자고등학교 교표가 달린 ‘공작표’ 여학생용 가방이다. 생활 유물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기증

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당시 여자고등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의 교육은 시간을 거슬러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남아 있어 초반에는 모든 여성

이 교육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구한말 여성 계몽운동이 성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여성의 수는 늘

어나게 되었고, 근대 교육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식과 교양을 갖춘 ‘신여성’의 등장하게 되었다.

근대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던 일제 강점기에는 여학생들이 보자기에 책을 넣고 다닌 것이 다반사였지만, 일본인들 

사이에 유행하였던 배낭과 같은 가방이 나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것이 유행하였다. 가방을 메고 다닌다는 것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상징하지 아니하였을까?

이 유물의 형태를 가진 가방들은 1960년대가 되어서야 학생들에게 보편화되었고, 남녀 구분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

었다. 중고등학생 가방은 손잡이가 길었다. 남학생은 회색이나 초록색, 여학생은 감색이나 검정색이었다고 한다. 보

자기에서 가죽 가방으로까지의 변천 과정에는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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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용 가방 
소장 유물
1970~80년대, 39.5×21×2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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